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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시간의 강렬한 화염(火炎) 
｜정성채 대구 동양당 한의원장｜

이 과정을 온전한 사랑으로 이끌어주신 달마님과 풀라님 그리고 조직자 

이원규 대표와 과정에 함께한 참여자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무엇을 말할 것인가?

다음은 얼마 전 함양에서 있었던 72시간의 각성 인텐시브Awakening 

Intensive 과정에서 얻은 경험에 관한 나의 개인적 술회이다. 이 글의 주된 

내용은 일어난 사실에 대한 낱낱의 보고가 아니라, 그 시간 이후의 연장선상에 

있는 자신의 느낌을 총체적으로 묘사한 것이다. 그러므로 얼마간의 수식적 

서술이나 인용이 섞이게 된 것을 이해해 주기 바란다. 깨달음에 관한 한, 개인적 

진실은 논리적으로 전달될 수 없다. 무릇 개체적 인간끼리 무엇인가 자기가 얻은 

것을 전달함에 있어서는, 그에 대한 논리적 해석이나 기억의 재편보다도 나의 

느낌과 이미지를 그리듯이 표현하는 편이 훨씬 직접적이고 통시적이고 믿을 만할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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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일어나는가?

한 존재가 한 존재 앞에 앉아 있다. 한 존재에게 앞의 존재는 단지 지켜보는 

눈동자로만 존재한다. 앞의 존재가 묻는다. 

“당신 안에 누가 있습니까Who is in ?”

그 질문은 말로 이루어져 있지만 말로서 전달되지 않는다. 그것은 눈동자의 

빈 공간으로 제기된다. 그것은 이미 한 존재 안에서 영겁 동안 제기되어 온 

것으로 지금에 와서 말로 언표된 것뿐이다. 한 존재는 그 질문을 자신의 내면으로 

가져간다. 

내면화된 그 질문은, 바람을 탄 하나의 불꽃과도 같이, 그의 내면의 대지에 

점화된다. 그 불은 이내 들불로 번져간다. 매번을 처음이자 마지막인 것처럼, 한 

존재가 대답한다. 그 대답 또한 말로 이루어져 있지만 말로서 전달되지 않는다. 

그것은 눈동자의 빈 공간으로 제시된다. 그것은 때로는 노도처럼, 때로는 

구름처럼, 하나의 바라봄 속에서 생겨나고 사라진다. 처음에는 거칠고 

격정적이지만, 그 대답은 점차 섬세하고 중성적이 된다. 그것은 때로는 가 닿을 

바닥도 없고 고개를 내밀 수면도 없는 임사(臨死)의 진공이 된다.

노도와 노도 사이에 공간이 있다. 구름과 구름 사이에 하늘이 있다. 공간은 

점점 커진다. 마치 평생처럼 긴 시간의 뒤에, 한 존재는 문득 대답한다.

그 대답은 원색의 동요와도 같다.

“시냇물은 졸졸졸

고기들은 왔다 갔다

버들개지 한들한들

꾀꼬리는 꾀꼴꾀꼴...”

그 대답은 쉽고 명랑하고 분명하다. 노래로, 웃음으로, 혹은 무엇으로, 한 

존재는 자신을 드러낸다. 그는 자신을 깨닫게 된다. 그 때의 이름을 봄이라 하고, 

그곳의 이름을 고향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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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과 공안은 하나
  

나는 앉아 있다. 어디에? 여기 이 공간에? 언어와 몸 사이에? 느낌과 더불어? 

모든 것의 안에?  

“가없는 편재(遍在)의 아름다움...”

무슨 소리!

나는 보고 있다. 무엇을? 지금 이 공간을? 자신의 존재 자체 혹은 그 

테두리를? 나라는 개념, 어떤 지각의 부피를? 

“즉시(卽是)의 이 느낌...”

무슨 소리!

그래서 무엇이 일어나는가?

나는 어느 방 안에서 스무 명 남짓한 사람들 사이에 누군가의 앞에 앉아 있다. 

서로에게 서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름을 잃고, 목소리를 잃고, 

몸짓을 잃었다. 서로에게 서로는 의미를 잃는다. 남은 것은 오로지, 대상으로서의 

나, 어떤 고립뿐이다. 고립을 얻은 자, 부여된 시공간에서 자유할지니, 그 자유는 

오로지 눈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눈은 어원을 갖지 않는 동사다. 눈은 순간에 

모든 것에 대하여 열린다. 

토마스 수녀님은 말했다. 

“눈은 가장 아름답다.” 

씨눈같이, 첫눈송이같이, 샛별눈같이, 눈은 모든 아름다움의 원천이다. 보는 

자나, 못 보는 자나, 눈은 영원을 깨닫는 궁극의 순간이다. 너는 하나의 거울, 

하나의 공간이 된다. 나는 하나의 바라봄, 하나의 대답이 된다. 사람과 사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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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에 공간이 있다. 

인 간 은  무 엇 을 

마주함으로 人間 곧 

‘사람 사이’가 된다. 

인간의 품사는 동사다. 

‘너’와 ‘나’는 마주하여 

나의 존재, 너의 기능을 

얻는다. 

그러나 인간은 그 

‘사이’에서 실종한다. 나에게 무엇이 되는 순간, 너에게 무엇으로 있는 순간, 그 

무엇을 무엇으론가 이름 하는 순간, 인간은 존재와 의미와 당위 속에 휩쓸려 

실종한다. 나의 안과 나의 밖, 그리고 그 둘 사이에 공간이 있다.

나는 공간을 본다.

공간이 점점 커지며, 나는 비틀거린다. 물질세계가 이름들과 함께 공간 

속에서 일그러진다. 세계는 끊임없는 물음 앞에서 갑자기 형체화 되고, 그 과정 

속에서 나와 너, 나와 그것은 함께 실종된다. 이름은 동사이고, 실종은 동사이며, 

둘은 동의어다.

나는 본다.

나는 구렁에 빠진다. 동공의 블랙홀 속에서 세상을 뒤덮는 아득한 어둠의 

혼돈이 시작된다. 끝도 없는 나락의 무중력으로부터 나는 자유라는 공포를 

얻는다. 공포는 동사다. 허우적대는 것은 내가 아니다. 그것은 마지막 개념이며, 

그것은 어둠이며, 그것은 순간이다. 질식하는 자와 같이, 익사직전의 사람같이, 

불가항력적으로 내가 불쑥 표면으로 솟아올라 숨을 헉헉거린다.    

나는 다시 잠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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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놓는다. 이제 그 놓음의 과정은 예견되고, 결정되고, 집행되며, 나는 

그것을 피할 수 없다. 나는 중력을 잃고 지남력이 해체되고 존재의 주체, 인식의 

주체를 잃는다. 나는 죽는다. 죽음은 과정이다. 나는 본다.

그러다 별안간 나는 ‘그것’을 본다.

나, 너, 모든 것의 있음...

나는 깨어난다.

모든 존재, 모든 개념, 모든 의미가 새 맛과 새 색깔을 띠며 살아난다. 삶이 

살아나 현재형, 진행형, 긍정형의 동사가 된다. 존재가 춤과 노래를 회복한다. 

나는 드디어 드러나 웃는다.

봄  

함양 산골에 봄이 왔다. 봄은 동사다. 본다고 해서 봄이다.

온 천지에 들꽃이 피어나고 언덕들은 어느덧 연녹색 풀들로 덮여 간다. 

저 누군가의 시처럼 봄은 고양이와 같고, 먼 산의 눈은 패잔병처럼 물러선다. 

작은 마을을 둘러싼 웅장한 노송들의 솔가지가 문득 흔들린다. 

바람이 분다.

바람은 하늘과 대지를 스치고 흔들어 바람이라는 이름을 얻는다. 

봄의 들판은 꽃씨를 품은 봄바람에 닿자마자 꽃의 화염에 휩싸인다.

■ 이 글은 미내사의 허락없이 무단 전재나 배포를 할 수 없습니다.




